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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묵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롬 다시 말해서 영성이 깊어 간다고도 할 수 있다 영성( 8:29). . ‘

이 깊다 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에게나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다 신앙의 체험은 중요하다 신앙의 확신을. .

더해 줄 수 있고 신앙의 맛을 더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신앙 성장을 보장해 주지, .

는 못한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성. ,

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 를 닮아감‘ ’

말씀은 양식이다 말씀은 떡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 . 『

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 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 4:4) .』

다 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말씀이다 행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이다 말( 6:63). ( 20:32). .

씀을 떠나서는 영적 성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다 남이. .

먹여 주는 신령한 젖을 받아먹는 단계이다 벧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2:2). 『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 그 다음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단계이다 어린( 5:13). .』

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

성숙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도 사모

하게 된다 딤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 3:16). .

기에 조금은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딤후( 3:17).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다 그는 이제 지각을 사용하게 된다 단단한 식. . 『

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라 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다 깊은 묵상 가운데 생각이 깊어지고( 5:14). . ,』

지각을 연단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할 수 있는 단계.

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후( 10:5).

묵상은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뿐.

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먹여 주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다 스스로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

를 해결해 주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말씀 묵상의 깊이는 깊어진다 자신 스스로. .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의 묵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

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 50:4).』

자유케 됨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깨우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밖에 없다 요( 8:32).

묵상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암송에서 묵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넉넉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행복은 실로 성장에 있는 것이다? .

성장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이란 멋있는 것이. . “

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헬렌 켈러의 말을 기억하. ”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 묵상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

울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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